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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치위생(학)과 학생의자아존중감과의사소통능력에관한연구로의사소통능력에영향을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융합연구이다.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광주지역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

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은 자아존중감과(r=0.47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민상담자(β=-0.189), 전공만족도(β=-0.216), 긍정적 자아존중감(β=0.44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점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치위생,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steem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ere

completed by dental hygiene students who agree with the questionnaire voluntarily in Gwangju April 1 to

20, 2017, after explaining ab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formed consents were written by the students.

The study instruments compris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elation for self-esteem(r=0.472,

p<0.01). The factors that have on effect on communication ability were Counselor(β=-0.189), Major

Satisfaction(β=-0.216), Positive Self-esteem(β=0.444). On the basis of this findings that the higher

self-esteem students have, the higher communication ability studenst hav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ways

to improve self-esteem, and the programs for systematic communication ability are needed to develop for

dental hygiene students.

• Key Words : Dental hygiene, Non verbal communication ability, Verbal communication ability, Students,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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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여 다양한

형태의문화와사회집단에서많은사람들과관계를경험

하는 시기이다. 이때 관계의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며 정

체성, 자율성, 독립성을 성취하게 되며, 타인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1].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

각이나느낌을언어적인방법과비언어적인방법으로상

호교환하며, 자신의 메시지 전달과 동시에 수용하는 역

동적이며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2].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관계를맺으며, 소통하고협력해야하는중심적

인위치에있다. 또한환자․보호자상담및진료업무, 구

강보건교육등치과진료의전반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

해서는문제해결능력과판단력, 의사소통능력은매우중

요한 부분이다[3].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올바르게 해

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의료서비스의 핵심수단

으로 오늘날 임상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4]. 또한 환자의 심리적

인 상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

다[5].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개인의 적성 및 능력에

대한자기평가로서, 자신을존중하고바람직하게여기므

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급

변화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는 시기

에가정이나학교, 기타사회의영향은긍정적인힘을발

휘하지못할때가있으나[6], 자아존중감이높을경우올

바른 행동과 적응력, 스트레스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 갖고 있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매사에 의존적

이며 확신이 부족하며 불안감, 우울감 등 정신적인 영향

을 초래하기 한다[7].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현장에

서 문제해결을 위해 정체성이 확립되는 대학생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8].

선행연구를살펴보면간호학생을대상으로한자아존

중감 및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는 다소 많으나

[4,8,9,10,11] 치위생(학)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

에관한연구는미비하며[12,13,14], 자아존중감과의사소

통능력에 관한 융합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위

생(학)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

통능력의관계를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에미치는영향

을확인함으로써향후치과위생사가갖추어야할중요한

요소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과의사소통능력의정도를살펴보고, 의사소통능력에미

치는 영향을 융합 연구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

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치위생(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

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

력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치위생(학)과 학생의의사소통능력에미치는영

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지역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자발적으

로 동의한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서명 날인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대상자

표본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이용하여다중회귀분

석시 유의수준 α=0.05, 효과의 크기는 중간정도=0.25,

power=0.95로 산출한 결과 표본수는 178명이었다. 탈락

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

고,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197부(98.5%)부를 최

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방법
2.2.1 연구도구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학년, 종교, 경제상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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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태, 고민은 누구와 상담하는가, 의사소통수강여부,

전공만족도, 학과 외 활동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genberg[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척

도(Self-Esteem Scale)를 전[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안과 정[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87이었다.

의사소통능력은 Navran[17]이 개발한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를 주[18]가 대학생에게사용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총 25문항으

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 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의사소통능력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주[18]의 연

구 신뢰도는 Cronbach's α=0.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0.86이다.

2.2.2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

SPSS(SPSS 18.0,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 존중감, 의사소통능

력등은빈도, 백분율, 평균및표준편차를이용하여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의

사소통능력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 Kruskal-Wallis

test이용) 및 Scheffė test(정규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

Mann-Whitney 이용 :0.041로 검정함) 사후검정법을 시

행하였다. 단, 정규성을 따르지 않은 고민상담자만 비모

수검정법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의

사소통능력간의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stepwise muli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서 학년은 1학년 55명

(27.9%), 2학년 64명(32.5%), 3학년 51명(25.9%), 4학년

27명(13.7%)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보다 없는 학생이

140명(71.1%)이었고, 경제상태는중이 177명(89.8%)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127명(64.5%), 의

사소통강의를 수강한 학생보다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154명(78.2%)으로 더 많았으며, 고민상담자는 어머니 6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ade 1 55(27.9)

2 64(32.5)
3 51(25.9)
4 27(13.7)

Religion Yes 57(28.9)
No 140(71.1)

Economic status High 6(3.0)
Middle 177(89.8)
Low 14(7.1)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127(64.5)
Other 70(35.5)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43(21.8)
No 154(78.2)

Counselor Father 20(10.2)
Mother 68(34.5)
Brother and Sisters 23(11.7)
Friend 78(39.6)
No 8(4.1)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2(6.1)
Moderate 156(79.2)
Unsatisfied 29(14.7)

Extra curricular activities Yes 49(24.9)
No 148(75.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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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34.5%), 친구가 78명(39.6%)이었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156명(79.2%)으로 가장 많았다. 학과

외 활동에서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148명(75.1%)으로

참여한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정도 

본연구대상자의자아존중감 5점만점에서 3.54점이었

고, 하위영역에서는긍정적자아존중감은 3.68점,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3.39점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3.53점으로 하위영역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 3.58점, 비언어적 의사소통 3.33점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서는 고

민상담자(F=2.925, p=0.022)에서만유의한차이가나타났

으며, 학년, 종교, 경제상태, 거주형태, 의사소통 교육경

험, 전공만족도, 학과활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의사소통능력에서는경제상태(F=3.891, p=0.022), 고민상

Variable M±SD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elf-esteem 3.54±0.56 2.20 5.00

Positive Self-esteem 3.68±0.61 2.20 5.00

Negative Self-esteem 3.39±0.62 2.00 5.00

Communication ability 3.53±0.37 2.68 4.56

Verbal communication 3.58±0.39 2.75 4.75

Non Verbal communication 3.33±0.46 2.20 5.00

<Table 2> The level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ability                                                (N=19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Mean±SD
t or F
(p-value*)

Mean±SD
t or F
(p-value*)

Grade Freshman 55(27.9) 3.51±0.63
0.142
(0.935)

3.59±0.42
0.717
(0.543)

Sophomore 64(32.5) 3.57±0.57 3.50±0.37
Junior 51(25.9) 3.53±0.51 3.53±0.35
Senior 27(13.7) 3.52±0.50 3.49±0.28

Religion Yes 57(28.9) 3.52±0.58 -0.091
(0.928)

3.50±0.35 -0.716
(0.475)No 140(71.1) 3.54±0.55 3.54±0.38

Economic status High 6(3.0) 3.90±0.66
1.738
(0.179)

3.89±0.45a
3.891
(0.022)

Middle 177(89.8) 3.53±0.56 3.53±0.36ab

Low 14(7.1) 3.39±0.55 3.39±0.36b

Residential type With family 127(64.5) 3.56±0.54 0.660
(0.510)

3.55±0.38 1.146
(0.253)Other 70(35.5) 3.50±0.59 3.49±0.36

Experiences of communication class Yes 43(21.8) 3.53±0.63 -0.101
(0.920)

3.55±0.38 0.500
(0.617)No 154(78.2) 3.54±0.54 3.52±0.37

Counselor★ Father 20(10.2) 3.77±0.62a

2.925
(0.022)

3.70±0.40ab

5.335
(0.000)

Mother 68(34.5) 3.63±0.57ab 3.62±0.39ab

Brother and Sisters 23(11.7) 3.58±0.68ab 3.47±0.28abc

Friend 78(39.6) 3.41±0.48ab 3.46±0.34abc

No 8(4.1) 3.30±0.40b 3.15±0.34c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2(6.1) 3.68±0.62

2.233
(0.110)

3.76±0.43a
10.115
(0.000)

Moderate 156(79.2) 3.56±0.55 3.56±0.36ab

Unsatisfied 29(14.7) 3.34±0.58 3.28±0.31c

Extra curricular activities
Yes 49(24.9) 3.52±0.62 -0.159

(0.874)
3.56±0.36 0.720

(0.472)No 148(75.1) 3.54±0.54 3.52±0.37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nonparametric: Kruskal-Wallis test)
abc The same characters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ė test(★nonparametric: Mann-Whitney)

<Table 3> The level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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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F=5.335, p=0.000), 전공만족도(F=10.115 p=0.000),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3.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과(r=0.472,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변수들 하위영역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긍정적

인 자아존중감(r=0.519, p<0.01)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r=0.33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4>.

3.5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의사소통능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기위해

다중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고민상담자(β=-0.189), 전공

만족도(β=-0.216), 긍정적 자아존중감(β=0.444)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회귀모형

의 결정계수 값은 0.372(37.2%)이었다<Table 5>.

4. 논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현장에서 성공적인 환자와의 관

계를형성하고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하며

[19],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대학교육과정에의사소통에관련교과목이필요하

며그에따른보다체계적인교육과훈련의기회를마련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3].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 정도와 관계를 살펴

보고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하

였다.

본 연구대상자의자아존중감은 5점만점에서 3.54점이

었고, 하위영역에서는긍정적자아존중감은 3.68점, 부정

적 자아존중감은 3.39점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부정

적 자아존중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임과 윤[19]의 결

과에서는 자아존중감은 2.79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

았으며, 박과 최[13]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3.47점,

하위영역 긍정적 자아존중감 3.68점, 부정적 자아존중감

3.2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Rogenberg[6]는 자아존중감이높을경우자신의삶의가

치가 높아지고 활력 있다고 한 것처럼, 치위생(학)과 학

생들에게자아존중감을높일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은 3.53점으로 하위영역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 3.58점, 비언어적 의사소통 3.33점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이 비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

[12]의 연구에서는의사소통능력이 3.31점, 하위영역으로

는 언어적 의사소통 3.45점, 비언어적 의사소통 3.17점으

로본연구보다낮게나타났다. 김[3]의 결과에서는의사

소통능력이 3.28점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간호학생

의경우오[20]등은 3.43점으로 본연구보다높게나타났

다. 이는간호학생의교육과정은대인관계와의사소통능

Self-esteem
Positive
Self-esteem

Negative
Self-esteem

Communication
ability

Verbal
communication

Non Verbal
communication

Self-esteem 1
Positive Self-esteem 0.905** 1
Negative Self-esteem 0.908** 0.643** 1
Communication ability 0.472** 0.519** 0.339** 1
Verbal communication 0.476** 0.511** 0.352** 0.979** 1
Non Verbal communication 0.298** 0.365** 0.177* 0.727** 0.573** 1
*p<0.05, **p <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4> Correlations for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ability predictable variables of participants         (N=197)

Variable B SE β t p-value*

Constant 3.262 0.279 11.679 <0.000
Counselor -0.052 0.017 -0.189 -3.074 0.002
Major Satisfaction -0.178 0.050 -0.216 -3.569 <0.000
Positive Self-esteem 0.269 0.047 0.444 5.661 <0.000
R2=.372, Adj.R2=.338 , F=11.0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mmunication ability by multiple regression test                             (N=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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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되어 의

사소통관련과목과임상실습을준비하는과정에서의사

소통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결과[21]라 볼 수 있으

며, 치위생학분야에서도의사소통능력을중요성을인지

하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서는 고

민상담자(F=2.925, p=0.022)에서만유의한차이가나타났

으며, 학년, 종교, 경제상태, 거주형태, 의사소통 교육경

험, 전공만족도, 학과이외의 활동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유[11]등은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서 학

년,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과최[13]는 자아존중감이 1학년과 3학년보다 2학년이

3.37로 가장 낮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이

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과 윤[19]도 자아존중

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의

사소통능력에서는경제상태(F=3.891, p=0.022), 고민상담

자(F=5.335, p=0.000), 전공만족도(F=10.115 p=0.000)에서

유의한차이가나타났으며, 송[4], 유[11]등의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과 전공만족도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

과를보였다. 학년이높아질수록의사소통능력의향상을

위하여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그

에따른교육적인프로그램이개발되어임상현장에서치

과위생사로서 대상자와의 소통을 위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과(r=0.472, p<0.01)과 유

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긍정적자

아존중감(r=0.519, p<0.01)과 부정적 자아존중감(r=0.339,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박과 최[13]

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의사소통능력이 향상

되는 점으로 보아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19].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토대로 교

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고민상담자(β=-0.189), 전공

만족도(β=-0.216), 긍정적 자아존중감(β=0.444)으로 나

타났다. 이[22]등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상현장에

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으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다소 제

한점이있으며향후연구시에는대상자를확대하여치위

생학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능력의 기회를 마련하고 포괄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도록 교육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지

속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치위생

교육및임상현장에서필요로하는의사소통능력에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리라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

통능력에 관한 연구로 245명의 최종 연구대상으로 삼아

2017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일부지역치위생(학)과 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응답

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자아존중감 5점만점에서 3.54점이었고, 하위영역에

서는긍정적자아존중감은 3.68점, 부정적자아존중

감은 3.39점으로긍정적자아존중감이더높게나타

났다.

2. 의사소통능력은 3.53점으로하위영역에서는언어적

의사소통 3.58점, 비언어적 의사소통 3.33점으로 언

어적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서는 고민상담자

(F=2.925, p=0.022)에서유의한차이가나타났다. 의

사소통능력에서는 경제상태(F=3.891, p=0.022), 고

민상담자(F=5.335, p=0.000), 전공만족도(F=10.115

p=0.000),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의사소통능력은 자아존중감과(r=0.472, p<0.01)과

유의한양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은 높았다.

5.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민상담자

(β=-0.189), 전공만족도(β=-0.216), 긍정적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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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β=0.444)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이높은점으로보아자아존중감을향상시킬수있는방

법을모색하고, 의사소통능력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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